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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스트코로나 공간계획,

‘선택적 집중’과 분산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

과 소 화 마 을 의  무 조 건 적 인  이 전 보 다 는

마 을 의  잠 재 력 을  활 용 한  특 화 마 을 로  활 성 화
[ 사진 및 영상자료 : 없음 ]

○ 포스트코로나시대의 전라북도 공간계획과 공간활용 방향은 ‘선

택적 집중’과 ‘분산’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

제기됐다.

○ 코로나19로 인해 사람간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실내의 집단시

설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제한된 반면 다른 사람과의 접촉

을 피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인 공원과 개인 이동수단인 자전

거 및 킥보드의 이용은 증가하는 등 활동 패턴과 공간의 활용

이 분산을 지향하고 있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권혁남)은 이슈브리핑 “‘집중과 분산’, 포스트코

로나 시대의 전라북도 공간계획”(통권 257호)에서, 전라북도 공

간계획의 방향을 기존의 집중과 과밀에서 ‘선택적 집중’과 ‘분

산’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.

○ 산업혁명에 따른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집중과 과밀, 그에 따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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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위생적이고 열악한 거주환경으로 인해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

공중위생에 대한 대응으로 근대 도시계획이 출발하였듯이, 현대

에도 대도시, 특히 인구가 밀집한 도심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

진자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인구 집중에 대한 새로운 

대책을 요구하게 되었다.

○ 코로나19 이전에는 공공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도시계획 원

칙에 따라 인구감소로 나타나는 과소화마을의 주민들을 인근 

거점마을로 이주시켜 집중시키는 컴팩트시티와 같은 도시정책

이 지방소멸의 해법처럼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

러한 집중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.

○ 오병록 연구위원(지역개발연구부)은 “과소화마을의 소멸을 무조

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마을의 인구감소 속도와 마을의 

보유자원 유무에 따라 차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”고 주장하면

서 “마을의 여건에 따라 거점마을로 이전, 마을 활성화, 자원활

용 인구유입, 특화마을 조성 등 네 가지 방안으로 대응”할 것을 

제안하였다.

○ 또한 “도시 내에 산재, 분포하고 있는 빈집을 철거하고 공원녹

지로 조성하여 시가지 내 오픈스페이스를 확대하고, 시가지 외

곽의 녹지와 연결하여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

주장하였다. 또한,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인과의 접촉 

없이 이동하는 PM(개인형 교통이동수단, Personal Mobility)을 

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주요 거점들 및 

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대학가를 상호 연결하는 PM-Road를 조

성”할 것을 제안하였다.


